
희토류 사용감축 기술 개발

희토류 사용량을 줄인 전동기 제조기술이 개발됐다.

한국전기연구원은 전기추진연구본부 정시욱 박사 연구팀이 값비싼 희토류 영구자석(NdFeB)의 사용량을 크

게 줄여 가격경쟁력을 높인 산업용 전동기 제조기술을 국내에서 처음 개발했다고 11월21일 밝혔다.

정시욱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<자속역전 선형전동기>는 기존 전동기가 내부의 이동 선로에 희토류 영구자

석을 부착하는 것과 달리 내부 선로 위를 오가는 이동체에만 영구자석을 부착해 희토류 영구자석의 사용량을

1/20 수준으로 줄였다.

희토류는 중국에서 전 세계 수요의 90%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희소금속이며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대부분을

수입하고 있다.

정시욱 박사는 “국내외 5건의 관련특허를 출원했고 3건은 등록 절차를 마쳤다”며 “영구자석의 함유량이 적

어 금속류 분진이 덜 발생하며 진동과 발열도 적다”고 강조했다.

아울러 “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 분야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“공장자동화, 물류시스템

이송장치, 모노레일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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